
Vol. 22  No. 1039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ISSN 1554-6942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B O S T O N K O R E A . c o m

김성군  
변호사

781.438.6170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www.songkkimlaw.com

January 9 2026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

당의 확대보험료세금크레딧(EPTC) 연장 

거부로 발생되는 건강보험료 상승을 거의 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8일 매사

추세츠 주민들을 의료비 인상으로부터 보호

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대책을 공개했다.  정

부는 커넥터케어 프로그램에 2억5천만달러

를 추가로 총 6억달러를 들여, 주내 연방 빈

곤선 400% (개인 연소득 6만2,600달러, 4인 

가구 12만8,600달러 이하)이하 소득의 주민

들의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삭감시킨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큰 주정부 투자로, 약 

27만 명의 커넥터케어 가입자가 연방 세금크

레딧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인상을 거의 

또는 전혀 겪지 않게 하며, 

매사추세츠 6억달러 투자,  
건강보험료 가격상승 없앤다

 ▶▶6면으로 계속

ICE 요원의 여성 사살, 임계점 넘었나…부글부글 끓는 미네소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미

네소타주 최대 도시인 미니애폴리스에서 이

민 단속 과정 중 발생한 여성 운전자 사살사건

이 미네소타 주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키며 임

계점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시 당국의 설명이 정면으

로 충돌하는 가운데, 미네소타 현지에서는 대

규모 시위와 추모집회가 이어지며 긴장이 고

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결코 쉽게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미 언론들의 예

측이다. 

사망자는 세 자녀의 어머니이자 시인이었

던 르네 니콜 매클린 굿(37)으로 최근 미네소

타로 이주한 미국 시민이었다. 교통 위반 외 

범죄 전력은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1월 7일 미니

애폴리스 주거 지역에서 이민세관단속국

(ICE) 소속 요원이 차량 안에 있던 여성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했다. 당국은 이 여성이 

현장에 있던 법 집행 요원들을 차량으로 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사건  ▶▶8면으로 계속

트럼프· 노엄 장관 "정당방위", 주지사·시장 "공권력 남용" 반박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한 장소와 1마일 떨어진 곳  

<전체 기사 읽기>

세아이의 엄마인 37세의 르네 니콜 매클린 굿이 7일 미이민세관단속국 요원의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벌어진 미니애폴리스의 주민들 수천명이 추모집회에 참석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전체 기사 읽기>

힐리 주지사, ACA 보험료 인상 대응 
전국 최강 보호 대책 공개

https://bostonkorea.com/news/ice-%EC%9A%94%EC%9B%90%EC%9D%98-%EC%97%AC%EC%84%B1-%EC%82%AC%EC%82%B4-%EC%9E%84%EA%B3%84%EC%A0%90-%EB%84%98%EC%97%88%EB%82%98%EB%B6%80%EA%B8%80%EB%B6%80%EA%B8%80-%EB%81%93%EB%8A%94-%EB%AF%B8%EB%84%A4%EC%86%8C%ED%83%80/
https://bostonkorea.com/news/ma%EC%A3%BC-6%EC%96%B5%EB%8B%AC%EB%9F%AC-%ED%88%AC%EC%9E%90-%EA%B1%B4%EA%B0%95%EB%B3%B4%ED%97%98%EB%A3%8C-%EA%B0%80%EA%B2%A9%EC%83%81%EC%8A%B9-%EB%82%AE%EC%B6%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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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퍼스트나잇서  한복에 갓 쓰고 "한반도 평화를 아십니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협의

회는 2025년 12월 31일, 보스턴 도심

에서 열린 퍼스트나잇(First Night) 

행사에 참여해  한반도 평화 관련 공

공외교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30여 명이 한복 복

장과 케이팝데몬몬스터 후드티, 그

리고 갓을 쓴 복장으로 보스톤의 퍼

스트나잇 축제에 참가한 시민들과 

소통하며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전

달했다.  

참가자들은 새해 분위기에 맞춘 

평화 메시지 포스터와 안내 자료를 

활용하여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대화와 외교적 해결을 지지하

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한국전쟁이 휴전 상태로 멈

추면서 전쟁이 법적으로는 아직 종

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고 평화협

정을 통해 한국전쟁의 공식적 종결

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평화가 가능

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현재 미 연방 하원에 계류 

중인 한반도 평화 법안을 소개하고 

미국이 한반도 평화에 있어 제도적

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설

명했다.  이 법안에는 이미 44명의 연

방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

하고 있음을 알리며, 보스톤 시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현장에서는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한반도 평화 법안 지지 서명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한반도 평화

를 지지해 준 시민들에게는 한국 간

식을 나누며 감사의 뜻을 전하였고, 

새해를 맞아 희망과 평화의 메시지

를 나누었다.  

특히 지난해 마지막 날인 31일에

는 혹한으로 추운 날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평통 회원은 어린 자

녀들까지 함께 나와 행사에 참여해 

분위기를 돋구었다.  

민주평통 보스턴협의회는 시민들

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문화 기반 공

공외교 활동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꾸준히 확산

해 나갈 예정이다. 

민주평통은 대한민국의 정부 기

구이기에 의회청원을 직접적으로 

주도하거나 조직할 수 없기에 이번 

활 동 을  민 간  평 화 단 체 인 

NEKPC(New England Korea 

Peace Campaign)와 협업하여 진행

했다. NEKPC는 미 연방의회에 계

류 중인 한반도 평화 법안 지지 청원

을 진행하고 있다.  

평통은 많은 한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

고 이 평화법안의 청원에 동참해 달

라고 호소했다.  

청원 링크: 

https://actionnetwork.org/peti-

tions/support-hr-1841-peace-on-

the-korean-peninsula-act?source

=direct_link&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평통,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 알리고 평화법안 홍보 등 공공외교

https://bostonkorea.com/news/%EB%B3%B4%EC%8A%A4%ED%86%A4-%ED%8D%BC%EC%8A%A4%ED%8A%B8%EB%82%98%EC%9E%87%EC%84%9C-%ED%95%9C%EB%B3%B5%EC%97%90-%EA%B0%93-%EC%93%B0%EA%B3%A0-%ED%95%9C%EB%B0%98%EB%8F%84-%ED%8F%89%ED%99%94%EB%A5%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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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예술협회 전통 음악 시리즈 오정희 가야금 병창 연주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턴 한미예술협회는1월 11일 일

요일 오정희 가야금 병창 연주회를 

개최한다. 2023년 11월, 김유나(아쟁

)와 김경선(가야금)의 연주로 시작

되어 2025년에 정우성 (대금)과 가민 

(피리)의 연주회로 이어진 <한국 전

통음악 시리즈>의 하나로 진행되는 

이 번 하우스 콘서트는 일요일 오후

에 진행되며, 아늑한 분위기에서 수

준 높은 한국 전통 음악 연주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이다. 

국가무형유산 <가야금 병창> 이수

자인 오정희 씨는 중앙대학교에서 

국악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

으며 현재 뉴욕과 뉴저지를 중심으

로 <지화자>와 <오 가야금 앙상블>

을 통해 활동하고 있다. 로드아일랜

드 주 예술위원회에서 펠로우십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가야금 산조와 

침향무 독주로 시작해서 판소리 춘

향가의 <사랑가>, 민요 <새타령>, 국

악가요 <쑥대머리>, <난감하네>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연주한다. 

권장 입장료(suggested donation)

는 $20이다. 좌석이 한정되어 있고 

지난 음악회가 이웃의 미국인들에

게 인기가 있어 매진이 되었기 때문

에, 참석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사전 

예매를 추천한다. 

<음악회 정보> 

Korean Traditional Music with 

Jung Hee Oh 

오정희 가야금 병창 연주회 

장소: 100 Puritan Lane, Sudbury, 

MA 

일시: 2026년1월 11일(일) 오후 3시 

상세 정보: www.kcsboston.org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산악회, 제 2차 정기산행 
2026년1월17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산악회가 오는 1월 17일 

토요일 뉴햄프셔의 피어스 마운

틴(Mt. Pierce)으로 제2차 정기 산

행을 나간다.  

산행은 웹스터클립트레일

(Garfield Trail)까지 왕복 약 6.4

마일 구간을 등반하는 일정으로, 

난이도는 5단계 기준 3.5단계로 보

통이다. 예상 산행 시간은 약 5-6

시간이다.  

A조는 당일 상황에 따라 아이

젠하워(Mt.Eisenhower) 또는 잭

슨 마운틴(Mt. Jackson)까지 등

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비를 철

저하게 준비해달라고 주최측은 

당부했다.  

겨울철 산행인 만큼 필수 장비

로 아이젠(Crampons), 헤드랜턴, 

스패츠를 준비해야 한다. 이외에

도 배낭, 방풍 의류, 우의, 장갑, 모

자, 등산화 착용, 스틱, 식수와 간

편한 중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산악회는 “ 정상은 온도가 낮

으므로 준비물에 신경을 써달라

”고 말하고 “면 티셔츠와 청바

지는 땀과 추위에 취약해 금지하

며, 기능성 Dry Fit 의류 착용을 권

장한다”고 강조했다. 배낭은 넘

어짐 사고 시 신체 보호를 위해 반

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행당일 집결 시간과 장소는 

오전 7시, 93번 뉴햄프셔 출구 2번  

파크앤라이드에 위치한 보스톤익

스프레서버스터미널( Boston 

Express Bus Terminal)이다. 차량

비는 20달러이며, 참가 신청 마감

은 1월 15일 목요일 오후 6시다. 신

청 시 A·B·C조 중 원하는 조 편

성과 차량 제공 또는 운행 가능 여

부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 처음 참

여하는 회원은 연락 가능한 전화

번호도 남겨야 한다. 신청 후 불참 

사유가 생기면 반드시 연락해야 

한다. 

산행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날씨에 따라 일정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어 전날 웹사

이트 확인이 필요하다. 기타 문의

는 617-780-9588(들꽃향기)로 연

락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산악

회 카페(cafe.daum.net/boston-

mountaineers)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https://bostonkorea.com/news/%ED%95%9C%EB%AF%B8%EC%98%88%EC%88%A0%ED%98%91%ED%9A%8C-%EC%A0%84%ED%86%B5-%EC%9D%8C%EC%95%85-%EC%8B%9C%EB%A6%AC%EC%A6%88-%EC%98%A4%EC%A0%95%ED%9D%AC-%EA%B0%80%EC%95%BC%EA%B8%88-%EB%B3%91%EC%B0%BD/?page=3
https://bostonkorea.com/news/%EB%B3%B4%EC%8A%A4%ED%86%A4%EC%82%B0%EC%95%85%ED%9A%8C-%EC%A0%9C-2%EC%B0%A8-%EC%A0%95%EA%B8%B0%EC%82%B0%ED%96%89-2026%EB%85%841%EC%9B%9417%EC%9D%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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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에 이어서

2026년 여름 하버드·컬럼비아·조지아텍 
고등학생 리서치 프로그램 운영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리서치 전

문 교육기관, 서밋 인스티튜트(Summit Institute)가 

2026년 여름, 하버드 대학교, 컬럼비아 대학교, 조지

아텍 캠퍼스에서 고등학생 대상 서머 리서치 프로

그램을 운영한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7월 6일부

터 17일까지 프로그램이 개최되며 현재 얼리버드 

어플리케이션을 접수하고 있다. 

서밋 인스티튜트의 서머 리서치 프로그램은 현재 

8–1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각 

대학의 교수 및 강사진으로 구성된 리서치 멘토들

과 함께 대학 수준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집

중형 프로그램이다. 참가 학생들은 컴퓨터과학, 생

물학, 물리학, 심리학, 공학, 정치학, 역사 등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연구주제를 선택할 수 있다.  

서밋 인스티튜트는 지난해 컬럼비아대와 조지아

텍 캠퍼스에서 서머 리서치프로그램을 성공리에 진

행한 바 있다. 특히 올해 프로그램에서는 하버드대

학교 캠퍼스에서의 리서치 프로그램이 새롭게 추

가되어 보스턴 지역 한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

을 모으고 있다. 

서밋 인스티튜트의 David Hwang(황성원) 대표

는 “올여름 하버드 대학교 프로그램에서는 지난 

여름 컬럼비아 대학교 프로그램보다 더 발전된 모

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

다.”고 말했다.  

황 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참가한 학생들이 한명

도 빠짐없이 전원 리서치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서

밋 심포지엄을 주관했었던 교수는 여러 학생들의 

연구성과가 대학생 수준을 넘어섰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10월말까지 전원이 컨퍼런스 또는 

저널 출판에 성공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며 올여

름 프로그램에 자신감을 보였다. 

프로그램 기간 동안, 대학 수준의 주요 분야 특강

이 제공되며, 1:1 리서치 멘토링으로 개인별 능력과 

관심사에 따른 맞춤형 리서치 지도가 이루어진다. 

연구 방법론과 윤리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교육

이 이루어져서 모든 학생들이 수준 높은 리서치 프

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다.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서밋리서치심포지움

(Summit Research Symposium)에서 동료 학생들

과 멘토 및 교수진에게 각자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

고 평가받는 시간을 가진다. 연구 성과에 따라 국제 

학술대회 및 저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

학입시와 각종 아카데믹 프로그램 지원에 필요한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써밋 인스티튜트는 그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 기

반의 수준 높은 리서치 멘토링 프로그램들을 통해 

학생들에게 단순한 대학 강의, 연구실 체험 수준을 

넘는 실질적인 학문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

력을 키우고, 이를 대학 및 대학원 입시와 취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온 기관이다. 

2026년 여름 써밋 인스티튜트 서머 리서치 프로

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summitinst.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contact@summitinst.com 또는 201 408 

2253.로 할 수 있다.  

<전체 기사 읽기>

617.949.1766

디덕터블과 코페이먼트 같은 추가 비

용도 낮춘다. 재원은 커먼웰스 케어 트

러스트 펀드에서 마련된다. 

힐리 주지사는 “매사추세츠 가정

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초래한 급격한 

건강보험료 인상을 감당할 수 없다”

며 “백악관이 의료비를 끌어올리는 

동안, 우리는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조

치를 통해 가계 부담을 가능한 한 낮추

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정부의 대규모 투자

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주민들이 여

전히 보험료 인상을 겪게 될 것”이라

며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 의회의 공

화당은 제 역할을 다해 이 연방 세액공

제를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매사추세츠 건강 커넥터의 오드리 

모스 개스티에르 대표는 “힐리 주지

사가 핵심 프로그램인 커넥터케어

(ConnectorCare)에 지속적으로 투자

해 준 덕분에, 연방정부가 강화된 보험

료 세액공제를 연장하지 않은 상황에

서도 낮은 본인부담과 합리적인 보험

료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됐다”고 말

했다.  

주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보험료가 확실히 낮아진다.  폴

리버에 거주하며 연소득 7만5천 달러

인 45세 부부와 두 자녀 가정은 지난해 

최저가 보험료로 월 166달러를 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로 올해 

같은 보험에 월 452달러를 내야 할 상

황이었다. 하지만 힐리 주지사의 투자

로 월 206달러만 부담하게 돼, 연간 약 

3천 달러를 절약하게 된다. 

주정부는 매사추세츠 버전인 오바

마케어(ACA)의 가입 및 변경 마감일

은 1월 23일까지이며, 가입시 2월 1일

부터 보장이 시작된다고 안내했다. 새 

웹 포털(https://www.mahealthcon-

nector.org/)에는 ‘예상 보험료 알아

보기(Get an Estimate)’ 도구가 도

입돼, 몇 분 만에 익명으로 보험료와 

선택지를 확인할 수 있다. 

무료 대면 상담이 필요한 주민은 건

강 커넥터 웹사이트에서 네비게이터

를 찾거나,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

시까지 1-877-MA-ENROLL로 문

의할 수 있다. 

힐리 주지사는 이 밖에도 코페이와 

디덕터블 상한 설정, 인슐린을 포함한 

처방약 가격을 25달러로 제한하는 법

안 서명 등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여러 조치를 시행해 왔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6억달러 투자 건강보험료 가격상승 없앤다

https://bostonkorea.com/news/2026%EB%85%84-%EC%97%AC%EB%A6%84-%ED%95%98%EB%B2%84%EB%93%9C%EC%BB%AC%EB%9F%BC%EB%B9%84%EC%95%84%EC%A1%B0%EC%A7%80%EC%95%84%ED%85%8D-%EA%B3%A0%EB%93%B1%ED%95%99%EC%83%9D-%EB%A6%AC%EC%84%9C%EC%B9%98-%ED%94%84%EB%A1%9C%EA%B7%B8%EB%9E%A8-%EC%9A%B4%EC%9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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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rley.zhao.boston@gmail.com

Vivian 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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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ianyu@bostonpremierreal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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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522.8979
xiangu20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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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anglubox@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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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후 공개된 영상과 지역당국의 설명

은 이 주장과 다르다.  사망자는 현장

에서 숨졌으며 총격 후 차랑 앞 유리 

가장자리에는 총알이 관통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제이컵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

은 사건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

안 보 의  설 명 이  ‘헛 소 리

(Bullsh**)’이라고 일축하고 “무

모한 권력 사용이 한 사람의 죽음으

로 이어졌다”고 격앙된 목소리로 비

판했다.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을 직

접 확인했다는 프레이 시장은 “여성

이 차량을 무기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

다.  

미니애폴리스 경찰서장 브라이언 

오하라도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여

성이 도로를 막고 정차해 있던 상태

에서 연방 요원이 도보로 접근했고, 

이후 차량이 출발하는 과정에서 최소 

두 발의 총성이 울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성이 탄 차량이 요원을 위협

했다는 표현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  

이번 총격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주요 도시에서 추진 중인 이민 

단속 작전 가운데 가장 극적인 충돌 

사례다. AP통신은 이번 사건을 포함

해 2024년 이후 여러 주에서 진행된 

이민 단속 과정에서 최소 5명이 숨졌

다고 전했다. 

미니애폴리스와 강을 두고 인접한 

미네소타 주도 세인트폴을 합쳐 부르

는 트윈시티 지역 에는 이번 주 초부

터 긴장감이 고조돼 있었다. 국토안

보부는 6일, 소말리 이민자 관련 사기 

의혹 수사를 계기로 미네소타 트윈시

티 지역에 2천 명이 넘는 연방 요원과 

경찰을 투입하는 대규모 단속을 개시

했다고 밝혔다. 

총격 이후 현장에는 수백 명의 시

위대가 몰려들어 연방 요원들과 경찰

을 향해 강하게 항의했다. 시위대는 

“부끄러운줄 알라”, “미네소타에

서 ICE는 나가라 ” 등의 구호를 외

치며 항의했다.  

이어 밤에는 수천명의 주민들이 거

리에 나와 세자녀의 엄마였던 르네 

니콜 굿을 추모하는 집회를 열었으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총격 이후 촬

영된 영상에는 차량 인근에 주저 앉

은 남성이 “저 사람이 내 아내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절규

하는 장면도 담겼다.  

제이컵 프레이 시장은 성명에서 “

이민 단속 요원들이 도시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ICE는 즉각 도

시와 주를 떠나야 한다. 우리는 이민

자와 난민 공동체와 확고히 연대한다

”고 밝혔다. 팀 월즈 주지사도 프레

이 시장의 주장에 동의하며 연방 정

부의 해명을 “완전한 왜곡주장”이

라고 맞받아 쳤다. 그는 그러나 시위

대에 평화적인 시위를 요청하며 “이

것을 빌미로 연방군이 투입 명분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연방 정부는 기존 입장을 고

수했다. 크리스티 노엄은 “눈길에 

차량이 갇힌 상황에서 여성이 ICE 

요원들을 들이받으려 했고, 요원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말했다. 국

토안보부는 이 과정에서 일부 요원들

이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총격이 발생한 지역은 미니애폴리

스 다운타운 남쪽의 소규모 주거 지

역으로, 오래된 이민자 상권들이 밀

집한 곳과 가깝고 2020년 경찰에 의

해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 현장

에서 불과 1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   

이 곳은 경찰 및 법집행기관의 공

권력에 민감해진 지역사회이며, 이

들의 집단 기억이 이민자 단속이란 

문제와 충돌하며 다시 소환되고 있다

.  

특히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 등 

트럼프 행정부가ICE 요원읜 “면책

특권”을 주장해온 가운데, 시위대

와 ICE 요원의 긴장 속에서 발생한 

불가피해 보이는 폭력 패턴이란 점에

서 이번 사건은 하나의 변곡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LA, 시카고 등 

민주당 지지 지역을 더 강하게 압박

할 수 있는 명분을 얻기 위해 기회를 

노려왔다. 최근 법원 판결로 주 방위

군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됐지

만 군대를 파견하는 폭통진압법(In-

surrection Act) 발동을 저울질할 수

도 있다. 6년 만에 미니애폴리스는 폭

풍의 중심에 다시 들어섰다.  

  

editor@bostonkorea.com

ICE 요원의 여성 사살, 임계점 넘었나…부글부글 끓는 미네소타 

주지사, 민간항공사에도 ICE 추방전세기 중단 요구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모라 힐리 주지

사는 민간 항공사들에게 이민세관

단속국(ICE)의 추방 항공편을 제

공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

했다.  

주정부의 8일 보도자료에 따르

면 힐리 주지사는 최근 글로벌엑스 

항공(GlobalX Airlines)과 이스턴 

에어 익스프레스(Eastern Air 

Express) 최고경영진에게 서한을 

보내, 매사추세츠 주민을 신속히 

주 밖으로 이송하는 ICE 전세기 

운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주

정부는 이들 항공편으로 이송된 주

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형사 유죄 

판결이나 기소 이력이 없다고 설명

했다. 

힐리 주지사는 앞서 크리스티 노

엄 국토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핸스컴 필드 공항에서 이뤄지는 

ICE 추방 항공편 자체를 중단하라

고 요구한 바 있다. 주정부는 해당 

항공편이 체포 후 수시간 만에 주

민들을 타주로 이동시켜 가족, 지

인, 변호사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적법절차에 접근할 권리를 사실상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서한에서 힐리 주지사는 트

럼프 행정부가 민간 전세기를 이용

한 ICE 활동에 수억 달러를 지출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민

간 항공사들이 납세자들의 세금을 

사용하는 이민 단속 전세기로 막대

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실

제로 매사추세츠에서 ICE 전세기

를 운항해 왔던 아벨로 항공은 최

근 관련 계약을 종료했다고 주정부

는 밝혔다. 

힐리 주지사는 서한에서 “미국 

납세자를 대신해 볼 때, 수억 달러

를 들여 민간 전세기를 동원해 사

람들의 적법절차를 방해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체포된 지 몇 시간 만에 주 밖으

로 이송하는 행위는 의도적으로 잔

인하며, 이들이 마땅히 보장받아

야 할 적법절차와 법적 대리를 가

로막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ICE와 계약해 이런 항공편을 수

행하는 것은 반미국적 전술로 이익

을 취하며, 적법절차 침해를 돕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연방정부 요구에 이어 민간 항공사에 압박, 납세자 세금 낭비 지적

▶▶1면에 이어서

https://bostonkorea.com/news/%EC%A3%BC%EC%A7%80%EC%82%AC-%EB%AF%BC%EA%B0%84%ED%95%AD%EA%B3%B5%EC%82%AC%EC%97%90%EB%8F%84-ice-%EC%B6%94%EB%B0%A9%EC%A0%84%EC%84%B8%EA%B8%B0-%EC%A4%91%EB%8B%A8-%EC%9A%94%EA%B5%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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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보스톤 지역 오피스 시장이 북

동부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공

실률을 기록하며 전국 평균보다도 

6%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머물렀다.  

부동산회사 콜리어스(Colliers)에 

따르면, 보스톤은 3분기 말 기준 

24.3%를 기록했다.  지역 부동산 업

계는 이번 수치가 정점이 되기를 기

대하고 있다. 일부 시장 보고서에서

는 임대 활동이 늘고 낙관론이 확산

되고 있다는 신호도 나오지만, 보스

톤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

다. 

콜리어스는 보스톤의 오피스 공

실률이 뉴욕,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워싱턴 D.C. 등 북동부의 다른 주요 

도시들보다 높다고 밝혔다. 이 지역

의 순흡수 면적(Net Absorption), 즉 

임대된 오피스 공간의 실제 증감 규

모는 약 61만 스퀘어피트 감소했다. 

즉 새로 임대된 오피스보다 계약을 

해지하고 나간 오피스가 61만 스퀘

어피트만큼 많다는 의미다. 비슷한 

규모의 전국 도시 가운데서는 샌프

란시스코와 시애틀, 그리고 시카고

와 휴스턴 정도가 이와 유사하게 부

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긍정적인 신호도 있다. 3분기 동안 

보스톤에는  사우스스테이션타워

(South Station Tower), 10 월드트레

이드(10 World Trade) 같은 고층빌

딩들이 완공되면서 25만5천 스퀘어

피트의 신규 오피스 공간이 추가됐

다. 단기적으로는 공실률을 더 높이

는 요인이 되지만, 이처럼 새롭고 편

의시설이 잘 갖춰진 오피스 공간은 

일반적으로 임대 가능성이 가장 높

은 것으로 평가된다. 

전국적인 흐름을 보면, 보스톤만

의 문제는 아니다. 

예를 들어 시카고는 보스톤보다

도 더 큰 폭으로 공실률이 상승했다. 

워싱턴은 공실률 자체는 보스톤보

다 낮지만, 순흡수 면적 감소폭은 더 

컸다. 이는 보스톤보다 더 많은 오피

스 임대 면적이 줄어들었다는 뜻이

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주요 시장 

가운데 공실률이 가장 높아 31.1%에 

달하며, 이는 보스톤보다 약 7%포인

트 높은 수준이다. 

공실률이 높은 상황에서 보스톤

에 신규 오피스 건축 및 공급이 늘어

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는 지역 건

설 시장이 사실상 정체 상태에 머무

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부동산 회사 애비슨영(Avison 

Young)의 리서처인 터커 화이트는, 

보스톤에 새로 들어선 두 개의 고층 

오피스 빌딩, 사우스스테이션타워

와 시포트 지역의 10 월드트레이드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 많은 공실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옥스퍼드 프로퍼티스의 오피스 

임대 담당 부사장 매트 폴헤머스는, 

앞으로 시장에 나오는 오피스 공간

은 특정 고객을 염두에 두고 맞춤형

으로 지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

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 오피스 공실률 여전히 높아, 동북부 최고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바이오 업계

가 2025년 한 해 동안도 대규모 인

력 감축을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

다. 보스톤비지니스저널의 집계

에 따르면, 지난해 매사추세츠 생

명과학 기업에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는 4천600명을 넘어섰다. 

이는 2024년 해고 인원으로 집

계된 4천940명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다. 다만 보스톤 비즈니스 저

널은 2025년 수치 역시 일부 기업

이 해고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다

는 점에서 실제 피해 규모를 모두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고 지적했다.  

분기별로 보면 2025년 해고는 

연초부터 이어졌다. 1분기에 약 1

천 명, 2분기에 약 1천300명, 3분기

에는 약 1천800명의 바이오 종사

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4분기 들

어 감원 속도는 다소 둔화됐지만

, 연말까지도 13개 생명과학 기업

에서 최소 476명의 매사추세츠 근

로자가 추가로 해고됐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구조조

정의 배경에는 전반적인 경기 둔

화와 함께 정치·규제 환경의 불

확실성이 자리하고 있다. 관세 정

책 변화와 미 식품의약국(FDA)

의 잦은 정책 조정은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성향을 강화시켰고, 기

업공개(IPO) 시장은 사실상 닫

힌 상태가 지속됐다. 여기에 벤처

캐피털 투자 감소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은 신약 개발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인력을 줄이는 선택을 

이어갔다. 

실제로 지난해 대규모 감원을 

단행한 기업에는 모더나, 사렙타 

테라퓨틱스, 보어 바이오, 세이지 

테라퓨틱스, 써모 피셔 사이언티

픽 등이 포함됐다. 이들 기업은 

연구개발 전략 조정과 비용 절감

을 이유로 수백 명 단위의 인력 

감축을 단행했다. 

해고를 경험한 근로자들은 재

취업을 위해 수십 건의 지원서를 

제출하거나, 바이오 업계를 떠나 

다른 산업으로 진로를 전환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스톤 비즈니스 저널은 증권 신

고서, 기업 발표, 기업해고 관련 

주 노동부 통보인 WARN 통지, 

언론 보도와 인터뷰 등을 종합해 

이번 집계를 진행했다고 설명했

다. 

지난해 해고 규모가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양년 

모두 공식 발표를 하지 않은 기업

들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고려하

면 매사추세츠 바이오업계의 고

용 침체가 최소한 악화되지는 않

은 것으로 분석된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매사추세츠 바이오업계 지난해 4천 600명 해고

https://bostonkorea.com/news/%EB%B3%B4%EC%8A%A4%ED%86%A4-%EC%98%A4%ED%94%BC%EC%8A%A4-%EA%B3%B5%EC%8B%A4%EB%A5%A0-%EC%97%AC%EC%A0%84%ED%9E%88-%EB%86%92%EC%95%84-%EB%8F%99%EB%B6%81%EB%B6%80-%EC%B5%9C%EA%B3%A0/
https://bostonkorea.com/news/%EB%A7%A4%EC%82%AC%EC%B6%94%EC%84%B8%EC%B8%A0-%EB%B0%94%EC%9D%B4%EC%98%A4%EC%97%85%EA%B3%84-%EC%A7%80%EB%82%9C%ED%95%B4-4%EC%B2%9C-600%EB%AA%85-%ED%95%B4%EA%B3%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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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들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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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보스톤에 본사를 둔 바이오테

크 기업 님버스 테라퓨틱스(Nimbus 

Therapeutics)가 글로벌 제약사 일

라이 릴리(Eli Lilly & Co.)와 손잡

고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공동 개발

한다. 이번 협력 계약 규모는 최대 13

억 달러에 달한다. 

님버스는 6일 발표를 통해 일라이 

릴리와 새로운 체중 감량용 알약을 

개발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수익 비만 치료제 시

장을 둘러싼 글로벌 제약사들의 경

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다. 모건스탠리 리서치

(Morgan Stanley Research)는 전 세

계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가 2035년

까지 1,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현재 비만 치료제 시장을 주도하

는 것은 GLP-1 계열 주사제다. 높은 

체중 감량 효과로 수요가 급증했지

만, 월 1,000달러를 넘는 가격과 보험 

적용 축소로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알약 형태의 비만 

치료제가 차세대 경쟁 무대로 부상

하고 있다. 다만 님버스와 릴리가 개

발 중인 신약이 GLP-1 계열인지, 또

는 다른 작용 기전의 약물인지는 아

직 공개되지 않았다. 

릴리의 경쟁사인 노보 노디스크

(Novo Nordisk)는 체중 감량 주사

제 위고비(Wegovy)로 시장을 선도

해 왔으며, 최근 FDA 승인을 받은 

GLP-1 계열 비만 치료 알약을 월 

149달러에서 299달러 가격으로 출시

하기 시작했다. 이는 주사제 가격과 

비교해 큰 폭으로 낮은 수준이다. 

일라이 릴리는 체중 감량 주사제 

젭바운드(Zepbound)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5년 말 자체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해 FDA 승인을 신청했

다. 승인 여부는 2026년 초 결정될 것

으로 예상된다. 릴리는 보스톤 포트

포인트 지역에 대규모 연구 및 업무 

거점을 두고 있다. 

님버스와 릴리의 협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양사는 2022년에도 

심대사 질환과 관련된 특정 효소를 

표적으로 한 치료제 개발을 위해 최

대 4억9,6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

결한 바 있다. 

릴리의 당뇨 및 대사 연구개발 부

문 그룹 부사장인 루스 히메노는 “

이번 협력은 대사 질환 환자들을 위

한 혁신적 치료 옵션을 확대하려는 

릴리의 노력에 중요한 보탬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2009년 설립돼 현재 보스톤 시포트 

지역에 본사를 둔 님버스는 인공지

능 기반 계산 모델을 활용해 신약 후

보 물질을 발굴하는 기업이다. 그동

안 님버스가 발굴한 후보 물질들은 

여러 글로벌 제약사에 인수됐다. 

2016년에는 간 질환 치료제 프로그

램을 길리어드 사이언스(Gilead 

Sciences)에 매각했고, 2022년에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용 알약을 다케

다제약(Takeda Pharmaceuticals)

에 넘겼다. 

이번 계약에 따라 님버스는 단기

적으로 5,500만 달러를 수령할 수 있

으며, 개발, 상업화, 판매 단계별 달

성도와 글로벌 매출에 따른 단계별 

로열티를 포함해 총 최대 13억 달러

를 받을 수 있다. 

보스톤 바이오기업 님버스, 일라이 릴리와 비만 
치료제 알약 개발…최대 13억 달러 규모 계약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에서 주요 은

행들이 잇따라 지점을 줄이는 가

운데, JP 모건체이스는 오히려 지

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JP

모건 체이스는 최근 몇 달 사이 

신규 지점 개설을 이어가며 보스

톤을 포함한 주 전역에서 존재감

을 키우고 있다. 

연방통화감독청(OCC) 제출 

자료에 따르면 JP모건 체이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 

지점을 새로 열었고, 추가로 1개 

지점 개설을 신청했다. 회사 측은 

매사추세츠 내 예금 규모와 고객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을 공

개적으로 밝혀왔으며, 2027년까

지 주 내 50개 신규 지점을 열겠다

는 계획도 제시한 상태다. 

최근 문을 연 지점은 하이애니

스(790 Lyannough Rd.), 메드포

드(55 High St.), 보스톤 시포트

(87 Seaport Blvd.), 서드베리(527 

Boston Post Rd.), 렉싱턴(1833 

Massachusetts Ave.) 등으로 주 

전역에 고르게 분포돼 있다. 이와 

함께 보스톤 케임브리지 스트리

트와 앤더슨 스트리트 교차로 인

근 지점 개설을 신청했으며, 사우

스보로와 펨브로크 지역 신규 지

점 2곳은 이미 승인을 받았다. 

또 JP모건 체이스는 보스톤의 

신축 초고층 빌딩인 사우스스테

이션타워(South Station Tower) 

상단에 자사 로고를 설치를 추진 

중이다. 현재 JP모건 체이스의 매

사추세츠 내 예금 규모는 약 39억 

달러로, 지역 예금 순위 14위에 올

라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다른 대형 은

행들은 지점 축소 흐름을 보이고 

있다. TD 뱅크는 10월과 11월에

만 6개 지점을 닫았고, 올해 들어 

총 12개 지점을 폐쇄했다. BOA, 

시티즌스뱅크, 샌탠더 뱅크 역시 

같은 기간 매사추세츠 내 일부 지

점을 정리했다. 

디지털 금융 확산과 비용 절감 

압박으로 전통 은행 지점의 역할

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JP모건 체

이스는 오히려 대면 영업과 지역 

밀착 전략에 베팅하고 있는 셈이

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JP모건 체이스, 경쟁 은행들 지점 축소 속 
매사추세츠 공격적 확장 지속

https://bostonkorea.com/news/%EB%B3%B4%EC%8A%A4%ED%86%A4-%EB%B0%94%EC%9D%B4%EC%98%A4%EA%B8%B0%EC%97%85-%EB%8B%98%EB%B2%84%EC%8A%A4-%EC%9D%BC%EB%9D%BC%EC%9D%B4-%EB%A6%B4%EB%A6%AC%EC%99%80-%EB%B9%84%EB%A7%8C-%EC%B9%98%EB%A3%8C%EC%A0%9C-%EC%95%8C%EC%95%BD/
https://bostonkorea.com/news/jp%EB%AA%A8%EA%B1%B4-%EC%B2%B4%EC%9D%B4%EC%8A%A4-%EA%B2%BD%EC%9F%81-%EC%9D%80%ED%96%89%EB%93%A4-%EC%A7%80%EC%A0%90-%EC%B6%95%EC%86%8C-%EC%86%8D-%EB%A7%A4%EC%82%AC%EC%B6%94%EC%84%B8%EC%B8%A0/


The Boston Korea 2026년 1월 9일 금요일  종합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주일 미사 미사 Lord’’s s Day MassMass 

오전  9시 30분(English) 
오전  11시(Korean) 

  

평일 미사 평일 미사 WWeekekdaday y MaMassss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토요일(매달 첫째)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성당연락처 CoContantact ct UsUs 

45 Ash Street, Newton,  MA 02466 

(617)558-2711   office@BostonKoreanCatholic.org 

www.BostonKoreanCatholic.org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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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턴 다이내믹스(Boston 

Dynamics)의 아틀라스가 올해 피

지컬 AI가 중심이 된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를 술렁이게 했다. 특

히 같은 날 발표된 엔비디아의 자

율주행 플랫폼 ‘알파마요’와 함

께 이번 CES의 최대 이목을 끌었

다.  

보스톤 다이내믹스는 6일 라스

베이거스에서 열린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무대에서 산업 현장

을 위한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

(Atlas)’의 첫 상업용 버전을 발

표했다. 

아틀라스는 무대로 나올 때 ‘

스웨거링’이 느껴지는 자연스런 

걸음걸이를 선보이며 시선을 사로

잡았다. 아틀라스는 인간처럼 부

드러운 움직임을 하는 한편 360도 

회전하는 관절로 인간에게 작업환

경에서도 쉽게 공정에 임할 수 있

는 면도 보여줬다.  

아틀라스는 키가 6피트를 조금 

넘고, 무게는 약 198파운드다. 한 

번 충전으로 4시간 동안 작동할 수 

있으며, 배터리는 스스로 교체한

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10년이 넘

는 기간 동안 아틀라스를 개발해 

왔으며, 이번 상업용 모델은 전기

식이며 네 번째 버전이다. 회사는 

아틀라스를 강하고, 민첩하며, 다

용도로 활용 가능하고, 주변 환경

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주

력해 왔다. 다만 진정한 산업용 노

동자로서 가치를 완성하는 데 필

요한 마지막 퍼즐은 최첨단 인공

지능이었다. 

이를 위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알파벳 (Alphabet) 산하  구글

(Google)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하고, 구글의 제미니(Gemini) 

인공지능 모델을 아틀라스 플랫폼

에 통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로

봇은 더 똑똑해지고, 더 빠르게 학

습하며, 사람과 보다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물리적인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독보적이었지만 이를 

받쳐줄 인공지능 측면에서 약점을 

보였던 아틀라스는 피지컬 AI의 

대표적인 인공지능 로봇으로 탈바

꿈 해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경쟁

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도 

있게 됐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현대자동

차그룹과 소프트뱅크(SoftBank)

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날 발

표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

(Hyundai Motor Group)과의 관

계, 그리고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대규모 공장 단지를 전면에 내세

웠다. 테슬라가 옵티머스(Opti-

mus) 로봇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대형 자동차 공장이 아틀라스 로

봇의 시험 무대가 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새 아틀라스는 실제 

공장 현장에 투입돼 향후 맡게 될 

작업을 학습하기 시작한다. 학습 

난이도는 높지만, 로봇들은 팀 단

위로 협업 학습이 가능하며, 한 로

봇이 습득한 기술은 전체 로봇군

으로 공유된다. 현대차그룹은 2028

년부터 아틀라스를 본격 배치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전 세계 제

조 시설 전반으로 로봇을 확산시

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무렵이 되면 아틀라스는 산

업 현장에서 충분한 가치를 입증

해 외부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현대의 판단이다. 보스턴 다

이내믹스는 로봇을 구독(Sub-

scription) 모델로 임대하는 방식

도 병행해, 초기 대규모 설비 투자

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들을 끌어

들일 계획이다.  

현대는 연간 3만 대의 아틀라스 

로봇을 생산할 수 있는 신규 공장

도 건설 중이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1992년 매

사추세츠공과대학(MIT) 로봇공

학 연구소에서 분사해 설립됐다. 

설립 후 첫 10년 동안은 미 국방부

를 위한 연구개발 계약업체로 활

동했다. 이 시기가 끝날 무렵, 첫 번

째 아틀라스 로봇이 미 국방부 첨

단기술연구기관(DARPA)이 주

관한 로보틱스 챌린지에서 처음 

공개됐다. 

구글은 이 초기 프로토타입에 

주목해 2013년 보스턴 다이내믹스

를 인수했다. 인수 금액은 공개되

지 않았다. 회사의 로봇 영상들은 

유튜브에서 큰 인기를 끌었지만, 

비용 부담은 계속 누적됐다. 단기

간 수익 전망이 없는 적자 ‘문샷

’ 투자들을 정리하려는 구글의 

전략에 따라, 보스턴 다이내믹스

는 2017년 소프트뱅크에 매각됐다

.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보스

턴 다이내믹스의 사족보행 로봇 

‘스팟(Spot)’ 상용화에 기대를 

걸었지만,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손실이 이어지자 소프트뱅크는 

2021년 회사 지분 80%를 11억 달러

에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들에 매

각했다. 

앞선 기업들이 실패한 상용화를 

이번에 현대가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hsb@bostonkorea.com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로봇, CES 시선 강탈 
<전체 기사 읽기>자연스런 걸음걸이와 사람 같은 제스처로 시선 사로잡아 

올해부터 현장 실무에 투입돼 2028 본격적인 실전 배치  

https://bostonkorea.com/news/%EB%B3%B4%EC%8A%A4%ED%86%A4-%EB%8B%A4%EC%9D%B4%EB%82%B4%EB%AF%B9%EC%8A%A4%EC%9D%98-%EC%95%84%ED%8B%80%EB%9D%BC%EC%8A%A4-%EB%A1%9C%EB%B4%87-ces-%EC%8B%9C%EC%84%A0-%EA%B0%95%ED%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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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달라지는 학자금 대출과 재정 지원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의 학자금 재정 지원 

환경이 곧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2026년

부터 연방정부는 수십억 달러 규

모의 학자금 대출 접근을 제한하

고, 대출 상환 방식 전반을 재편하

며, 단기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위

한 새로운 보조금을 제공할 예정

이다. 

이 모든 변화는 지난해 여름 통

과된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에 따른 것으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의회 요구에 따라 

전문가 패널과 함께 정책 세부 내

용을 협의해 왔고, 관련 규정은 올

해 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그러

나 워싱턴포스트는 현재 안에서 

큰 변경은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

봤다.  

일부 고등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상식적인 개혁이라고 평가

하지만, 다른 이들은 대학 진학과 

학업 지속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어느 쪽이든 2026년 가

을에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연방 재정 지

원 시스템을 마주하게 된다. 

다음은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이

다.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한도 

수십 년 만의 가장 큰 연방 학자

금 대출 정책 개편 가운데 하나로, 

교육부는 대학원생과 학부생 부모

가 정부로부터 빌릴 수 있는 금액

에 새로운 상한을 설정한다. 

대학원 학비 전액을 빌릴 수 있

었던  ‘그래드  플러스(Grad 

PLUS)’ 대출 프로그램은 7월 1

일부터 신규 대출 신청자에겐 신

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동시에 석

사 과정 학생의 대출 한도는 연간 

2만500달러, 평생 총 10만 달러로 

제한된다. 의대나 로스쿨과 같은 

전문 학위 과정 학생은 연간 5만 달

러, 총 20만 달러까지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학부와 대학원 과정

을 모두 포함한 연방 학자금 대출

의 평생 최대 한도는 25만7,500달러

가 된다. 이 금액으로 학비를 충당

하지 못할 경우, 학생은 본인 부담

으로 충당하거나 민간 대출에 의

존해야 한다. 

현재 대학원 학위와 전문 학위

의 구분은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

다. 간호사 등 일부 직군은 교육부

가 전문 학위로 인정하는 분야를 

11개로 제한하려는 방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조치

가 다른 고급 학위 과정 진학을 위

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제

안은 최종 확정 전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며, 반대자들은 

이 기간 동안 전문 학위 분류 확대

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상당수의 석사 과정 

학생이 이번 한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필라델피아 연

방준비은행 분석에 따르면, 연방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대학원생

의 3분의 1은 새 한도보다 많은 금

액을 이미 빌렸다.  

보수 성향의 미국기업연구소

(AEI) 선임 연구원 베스 에이커스

는 많은 학생들이 대학원 대출 제

한에 대비하지 못한 채 혼란을 겪

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들도 충

분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

적이다. 에이커스는 “민간 부문

에서 그 공백을 메울 해결책이 나

올 수는 있겠지만, 올해 가을까지 

그런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

지 않다”고 말했다. 

부모 대출 한도 

이번 세법은 학부생 대출 한도(1

학년, 약 5천500달러) 자체는 유지

했지만, 전문대나 4년제 학사 과정

을 밟는 학생을 돕기 위해 부모가 

빌릴 수 있는 금액에는 변화를 준

다. 

그동안 부모는 ‘페어런트 플러

스(Parent PLUS)’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의 대학 비용 전액을 대

출할 수 있었지만, 7월 1일부터는 

연간 2만 달러, 학생 1인당 총 6만

5,000달러로 제한된다. 

어반 인스티튜트 싱크탱크는 이 

대출을 이용하는 가정이 상대적으

로 적기 때문에 전체 학생 중 약 

2%만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

했다. 하지만 해당 대출에 의존하

는 가정 가운데서는 약 3분의 1이 

연간 한도에 걸리고, 17%는 총 한

도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에이커스는 “소수에게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저소

득층 등 우리가 우려하는 계층이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들이 학생 부담

을 낮추기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

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존 

대출자는 새 한도 적용에서 3년간 

면제된다. 

상환 방식 축소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제도는 

복잡하다. 7월 1일 이후 신규 대출

자는 기존 7개 대신 2개의 상환 방

식만 선택할 수 있다. 하나는 표준 

상환, 다른 하나는 ‘상환지원플

랜(Repayment Assistance Plan, 

RAP)’이라 불리는 새로운 소득

연계 상환(income-driven repay-

ment, IDR) 방식이다. 

새 표준 상환은 대출 규모에 따

라 상환 기간이 10년에서 최대 25

년까지 늘어난다. 원금이 2만5,000

달러 미만이면 최대 10년, 10만 달

러를 초과하면 최대 25년까지 상환

하게 된다. 

새 소득연계 상환 RAP은 조정

총소득을 기준으로 연 소득의 1%

에서 10%를 납부하게 되며, 30년간 

상환하면 잔액이 탕감된다. 이는 

기존 20년 또는 25년보다 길다. 

최소 월 납부액은 10달러다. 성

실하게 납부하는 대출학생에게는 

미납 이자가 면제돼 원금이 불어

나는 ‘음의 상환’을 방지한다. 

또한 매달 최대 50달러의 원금 상

환 보조금이 지급돼 원금이 최소 

그만큼 줄어들도록 한다. 

아메리칸대학 분석에 따르면, 

이 원금 보조금은 저소득·소액 

대출자에게 더 빠른 탕감을 가져

올 수 있다. 다만 연구진은 많은 저

소득 차주가 더 높은 월 납부액과 

더 긴 탕감 기간으로 인해 연체와 

디폴트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

려했다. 

현재 상환 중인 대출자들은 기

존 비소득연계 상환 3가지 중 하나

를 유지할 수 있다. 소득연계 상환

을 이용 중인 대출자는 2028년 7월 

1일까지 유지한 뒤 RAP 또는 기존 

소득기반 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

다. 이 기존 방식은 새 소득연계 상

환에서 제외된 페어런트 플러스 

대출자에게 적용된다. 

펠 그랜트(Pell Grant) 자격 변화 

저소득·중산층 학생을 위한 최

대 연방 보조금인 펠 그랜트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다. 가장 큰 변화

는 8주에서 15주짜리 단기 직업 훈

련 프로그램으로 지원 범위를 확

대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주

로 커뮤니티 칼리지와 기술대학에

서 제공되며, 최소 600시간의 교육

을 포함해야 한다. 

교육부는 12월 ‘워크포스 펠

(Workforce Pell)’이라 불리는 

정책 틀에 대해 협상단과 합의했

다. 세부안은 공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

상된다. 주지사와 주 자문위원회

가 간호 보조원이나 응급구조사 

등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자격 프로그램을 정하게 된다. 

또 다른 변화로, 올여름부터 가

족 농장, 소규모 사업체, 가족 소유 

어업 자산은 학생지원지수(SAI) 

산정에서 제외된다. SAI는 학생의 

학비 부담 능력과 지원액을 결정

하는 기준이다. 

반면 일부는 펠 그랜트를 더 이

상 받을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해

외 소득을 계산에 포함하기 시작

했다. 전액 장학금을 받아 학비가 

모두 충당되는 경우에도 펠 그랜

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소득은 낮지만 자산이 많

은 가정도 제외된다. 기존에는 부

모의 사업 손실로 소득이 낮게 잡

히면 자산이 많아도 펠 그랜트를 

받을 수 있었지만, 7월 1일부터는 

SAI가 최대 펠 그랜트의 두 배 이

상이면 자격이 박탈된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대학 학비를 어떻게 마련할지를 좌우할 연방 정책 변화 미리 보기

https://bostonkorea.com/news/2026%EB%85%84%EB%B6%80%ED%84%B0-%EB%8B%AC%EB%9D%BC%EC%A7%80%EB%8A%94-%ED%95%99%EC%9E%90%EA%B8%88-%EB%8C%80%EC%B6%9C%EA%B3%BC-%EC%9E%AC%EC%A0%95-%EC%A7%80%EC%9B%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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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김유림 기자 =  보스

턴의 매서운 바람과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도

시는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겨울을 즐기는 

방식으로 더 활기를 띠었다. 눈과 얼음, 음식과 

예술이 어우러진 풍경은 이 계절에만 가능한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냈다. 

특히 지금의 보스턴은 겨울을 '견디는 시간'

이 아니라 '즐기는 시간'으로 바꾸고 있었다. 

도심에서는 예술이 거리로 나왔고, 항구와 공

원, 동네 링크에서는 겨울 스포츠와 체험이 이

어졌다. 실내로만 숨기엔 아까운 순간들이 도

시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아직 추위가 절정인 지금이야말로 보스턴 

겨울 이벤트를 가장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시기

였다. 한겨울의 매력을 그대로 품은 보스턴에

서 놓치기 아까운 겨울 이벤트들을 소개한다. 

 

겨울 액티브 2026: 다운타운 보스턴 겨울 아트 

체험 (WINTERACTIVE 2026: Winter Art Experi-

ence) 

보스턴 다운타운에서 열리는 WINTER-

ACTIVE 2026 (겨울 액티브 2026) 은 겨울과 

공공 예술이 결합된 무료 야외 아트 이벤트다. 

올해를 3년째로 진행되는 이 행사는 도심 한복

판을 하나의 전시장으로 삼아, 걸으며 예술 설

치물들을 찾아가고 발견하며 겨울의 아름다움

과 보스턴 다운타운 곳곳을 새롭게 발견하는 

방식의 예술 경험을 제공한다. 보스턴 다운타

운 총 17곳에 설치된 작품들을 따라 이동하며 

도시를 새롭게 바라보게 한다. 

이번 시즌에는 대형 풍선 조형물 미스터 핑

크(Mr. Pink) 시리즈를 비롯해, 빛과 구조물이 

어우러진 셀레스티얼 가든(Celestial Garden), 

소리와 공간을 결합한 설치 작품 등 다양한 인

터랙티브 아트가 공개됐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산책하듯 즐기기에 좋으며, 겨울 도심 속 

사진 명소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장소: 보스턴 다운타운(Downtown Boston) 

기간: 2026년 1월 14일 – 3월 29일 

웹사이트: https://www.winteractive.org/ 

 

보스턴 퍼블릭 가든 라군 아이스 스케이팅 

(Boston Public Garden Lagoon) 

보스턴에서 가장 로맨틱한 겨울 액티비티를 

꼽으라면 단연 퍼블릭 가든 라군에서의 스케

이팅이다. 이 천연 아이스링크는 라군이 얼었

을 때만 이용 가능한 특별한 장소다. 보스턴의 

상징적인 다리들로 둘러싸인 이곳에서 스케이

팅을 즐기는 경험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다

. 

무엇보다 이 곳의 가장 큰 장점은 무료라는 

점이다. 자신의 스케이트만 챙겨가면 언제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운타운 중심부에 

위치해 접근성도 뛰어나다. 다만 라군의 결빙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주소: Boston Public Garden, Downtown 

Boston 

날짜: 라군 결빙 시 

시간: 별도 제한 없음 

비용: 무료 (스케이트 개인 지참) 

관 련  정 보 : 

https://share.google/Hv1Yn52DVWMMP-

KueK 

 

스노우포트 컬링: 시포트 겨울 체험 (Snow-

port Curling) 

보스턴 시포트 지역에서 열리는 스노우포트 

컬링(Snowport Curling) 은 겨울 시즌 동안 진

행되는 체험형 스포츠 이벤트다. 동계 올림픽

에서나 보던 컬링을 직접 배우고 즐길 수 있도

록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컬링이 처음인 사람

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다. 한 번 예약 시 최대 

8명이 30분 동안 1개 레인을 이용할 수 있다. 2

주마다 격주 토요일에는 30분간 진행되는 초

보자 대상 레슨도 마련되어 있다. 예약과 취소

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지만, 사전 예약은 필

수다.  

시포트 지역의 야외 공간에서 진행되는 이 

이벤트는 보스턴의 겨울을 더욱 액티브하게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한다. 친구들과 팀

을 이루어 경쟁하는 재미도 쏠쏠하며, 평소 쉽

게 접하기 어려운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다. 스

노우포트 홀리데이 마켓(Snowport Holiday 

Market)과 함께 운영되어 따뜻한 음료와 쇼핑

을 함께 즐길 수 있으며, 겨울날의 오후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다. 

주소 : Harbor Way, 111 Seaport Blvd, 

Boston, MA 

날짜: 2026년 2월 28일까지 (겨울 시즌 운영) 

웹 사 이 트 : 

https://www.bostonseaport.xyz/event/snow-

port-curling-2025-11-7 

레 슨  신 청 : 

https://www.bostonseaport.xyz/event/snow-

port-learn-to-curl 

 

제이미스 아이스크림 케임브리지 1주년 파티 

(Jamie’s Ice Cream Cambridge 1 Year Party) 

케임브리지에 위치한 제이미스 아이스크림

(Jamie’s Ice Cream) 은 오픈 1주년을 기념

해 특별한 파티를 연다. 한겨울에 열리는 이 이

벤트는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달콤한 즐거움

을 더해줄 예정이다. 행사 당일에는 $1 아이스

크림 스쿱을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

한다. 

1주년 기념 이벤트에서는 특별 할인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Jamie's는 독

특한 맛의 수제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하며, 지

역 주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따뜻한 가

게 안에서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겨울

을 즐기는 색다른 경험을 해보자. 

주소: 88 Kirkland Street, Cambridge, MA 

(Jamie's Ice Cream Co.) 

날짜: 2026년 1월 9일 (금) 

시간: 오후 4:00-오후 8:00 

웹사이트: https://www.thebostoncalen-

dar.com/events/jamie-s-ice-cream-cam-

bridge-1-year-party 

인 스 타 그 램 : 

https://www.instagram.com/p/DS5sM0qEui

N/ 

추위가 선물하는 시간, 보스턴 겨울 이벤트
<전체 기사 읽기>

https://bostonkorea.com/news/%EC%B6%94%EC%9C%84%EA%B0%80-%EC%84%A0%EB%AC%BC%ED%95%98%EB%8A%94-%EC%8B%9C%EA%B0%84-%EB%B3%B4%EC%8A%A4%ED%84%B4-%EA%B2%A8%EC%9A%B8-%EC%9D%B4%EB%B2%A4%ED%8A%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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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는 참 아름답다. ‘나빌레라’ 가 

그러하다. 조지훈 시인인데 시 승무僧舞에 

나온다. 고등학교적에 배웠고, 이따끔 읊조

리는 시이다.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薄紗고깔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조지훈, 승무 중에서) 

 

지난 10월이다. 한국에선 한중 정상회담

이 열렸다. 문화행사중, 나비가 로봇으로 등

장해 날았다. 이를 본 중국 최고지도자가 말

했단다. “만찬 장소에서 나비가 날아다녔

는데 참 아름다웠다” 이 아름다운 나비가 

중국 선전深圳까지 날아와 노래까지 하면 

좋겠다’ 

유튜브에서 볼적이다. 과연 로봇이 사뿐

사뿐 가볍게 날으는 모습은 삼삼하더만. 정

녕 나빌레라 된것인데, 노래하는 나비를 중

국에서 만들 모양이다. 그런데, 노래하는 나

비는 과연 있는가.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 

로봇 나비를 말한다. 아마 그 노래소리는 가

냘프다만 적당히 아름다울 것이다. 자연의 

나비는 노래할 수 있을까. 연습 한다면 나

비도 노래할 수있을까 말이다. 

나비는 생태계에서 역할이 대단하다. 보

기에만 아름다운게 아닌것이다. 봄이면 꽃

들은 벌과 나비를 꿀로 유혹한다. 꿀을 빨

고자 꽃에 앉는 나비는 발에 당연히 꽃가루

를 묻힌다. 숫컷 꽃가루가 묻은 발로 다른 

암컷 꽃으로 옮겨 갈적에 자연스레 수분受

粉의 과정이 이뤄지는 거다. 작디 작은 꽃

가루의 주고 받음이 자연의 생태계를 보존

한다고 해야 할까. 자연의 신비여.  

어디 생태계에서의 역할 뿐이랴. 나비에 

얽힌 속담도 많다. 심지어 나비효과란 말도 

있다고 한다. 작디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폭

풍을 일으킬수도 있다는 말이라는 거다.  한

편 고운 나비가 되기위해서는 연단과 시련

의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거친 비바람도 견

뎌야 하는 바. 

봄비라도 내리면 나비는 어디에 숨나? 시

련이 닥치면 나비는 과연 숨죽이고 견뎌낼 

수있을까.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로마서 5:4)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나빌레라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
다. 칼럼니스트, 목사

skyusa21@gmail.com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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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는 '리허설'이 없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

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

리서 9:27)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다음에 

잘할게.” “언젠가 준비되면 시작할게.” 

그러나 성경은 말한다. 인생은 단 한 번 주

어진 시간이며, 리허설이 아닌 본 무대라

고 말이다. 연극 무대에는 리허설이 있지

만, 인생이라는 무대에는 없다. 우리가 살

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는 실제 무대인 것이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그러하기에 하나

님이 주신 지금이 전부인 것이다. 

한 번이라는 말의 무게는 그리 가볍지 

않다. ‘한 번’이라는 말은 가볍게 들리

지만, 그 안에는 되돌릴 수 없음이 담겨 있

다. 계절은 돌아오고, 해는 다시 뜨지만, 오

늘의 나는 다시 오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한다. “다음에 더 잘하면 되

지.” 그러나 인생은 연습이 아니라 본 무

대인 까닭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반복해서 주시지 않고, 의미를 선택할 기

회를 주셨다. 한 번뿐이기에, 가볍게 살 수 

없다. 한 번뿐인 인생은 ‘지금’을 요구

한다. 하나님은 ‘언젠가‘ 순종하라고 부

르지 않으신다. 항상 ‘지금’을 부르신다

. 

한 번뿐인 인생은 ‘어떻게‘가 중요하

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를 하나님은 

묻지 않으신다. 대신 물으신다. 얼마나 사

랑했는가. 얼마나 겸손했는가. 얼마나 진

실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는가. 

많이 가진 인생보다 잘 살아낸 인생이 복

된 인생이다. 한 번뿐인 인생은 영원을 향

해 열려 있다. 인생은 한 번뿐이지만 그 끝

은 허무가 아니라 영원인 까닭이다. 그래

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는 함부로 살 수 없다. 한 번뿐인 인생은 ‘

영원을 준비하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환생도, 반복도 말하지 않는다. 

과거는 고칠 수 있지만, 미래는 오늘 결정

된다. 하나님이 주신 지금이 전부이다. 순

간이 영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삶에서 미

루지 말라는 것이다. 오늘에 할 일을 내일

로 미루지 말라는 것이다. 내일은 나의 것

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로 인해 상처받은 

이가 있거든 회개도, 용서도, 사랑도, 헌신

도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부자와 나사로’(눅 16-31) 

부자는 죽고 나서 깨달았다. “이제야 알

았다.” 그러나 돌이킬 기회는 없었다. 그

의 깨달음은 유익했지만 너무 늦었다. 

인생의 시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시

편 90편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우리 

날 계산하는 법을 가르치사…”,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

가 악하니라.”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

라 맡겨진 청지기적 자원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낸 세월의 방향과 의미를 물으신

다. 어떤 사람이 “나는 바쁘다”고 자랑

한다. 그러나 성경은 “속도”보다 “방향

”을 보신다. 바쁘다고 해서 목적지에 도

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에는 리허설이 없기에 지금 

순종해야 한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처

럼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고린

도후서 6장 2절 말씀처럼 “보라 지금은 은

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이로다.” 내일은 약속되지 않았다. 하나

님은 지금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중요한 것은 지금 사랑하라, 지금 용서하

라, 지금 섬기라, 지금 기도하라, 지금 복음

을 전하라. 인생은 리허설이 아닌 이유이

고 까닭이다. 

인생은 리허설이 아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그러나 영원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선다면 후회는 없는가. 내가 미루고 

있는 순종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혜의 기회는 어디에 있는가. 인생에는 

리허설이 없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

다. 우리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닌 까닭에 오늘 순

종해야 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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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et Me at
the MFA ► Winter 

Events

Arthur Garfield Dove, Spring (detail), 1943. Oil, possibly with wax, on canvas. 
Gift of the Stephen and Sybil Stone Foundation. ► Plan your visit at mfa.org

► Art ► Exhibitions ► Events ► Community ► Art ► Exhibitions ► 

$5 Third Thursdays

Art in Tune
► Thursday 1/15 
► $5 admission after 5 pm

Free Admission

MLK Day
► Monday 1/19 
► Includes “Winslow 
Homer in Watercolor”

New Galleries

Modern Art
► On view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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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뉴스에서 70대 파킨슨병 환자가 

늦은 밤길을 걷다가 갑자기 움직이지 못하

는 보행 동결(Freezing of Gait) 증상으로 

1시간 동안 홀로 서 있다가 경찰의 도움으

로 안전하게 집에 돌아갔다는 훈훈한 소식

이 보도됐다. 소소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파킨슨병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의

료진 입장에서는 안타까웠다.  

한국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약효 소진 현

상으로 보행 동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즉

각적으로 개선하는 흡입형 약이 없기 때문

이다. 초고령사회에서 돌봄은 필요하지만

, 약물치료로 파킨슨병 환자의 독립적 일

상을 유지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아 

씁쓸했다.   

파킨슨병은 도파민을 생성하는 뇌 신경

세포가 점차 소실되면서 운동 기능에 다양

한 장애를 유발하는 퇴행성 신경 질환이다

. 증상이 진행하면서 혼자 제대로 서 있는 

것도 힘들어져 결국 장기적 돌봄이 필요해

진다. 현 의학 수준에서 파킨슨병은 완치

가 어렵다. 약물치료로 질병 진행을 늦추

고 증상을 조절·관리하면서 지금과 같은 

일상생활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

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파킨슨병의 증

상을 조절하는 다양한 약이 필요하다.  

파킨슨병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약은 레

보도파다. 진행성 질환인 파킨슨병은 시간

이 지나면서 약효 유지 시간이 줄어들거나 

몸이 꼬이는 등 운동 합병증이 나타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파민 효현제, 

MAO-B 억제제, COMT 억제제 등 다양

한 보조 약제를 활용한다. 해외에선 약물 

전달 체계를 개선한 제형으로 정밀하게 파

킨슨 증상 조절하는 약도 나왔다. 파킨슨 

증상이 심해지면 도파민 분비를 돕는 약을 

매일 일정 간격으로 먹어야 하는데, 이런 

불편함을 줄여준다.  

오늘도 환자는 진료실에서 “신약이 나

왔나요?”라고 묻는다. 하지만 진료실에

서 쓸 수 있는 약은 많지 않다. 미국·유럽 

등에서 수년 전부터 사용 중인 파킨슨병 

신약은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고 있다. 

잘 쓰던 약도 약값 문제 등으로 국내에서 

철수한 경우도 있다. 특정 약에 부작용을 

보이는 환자에게 대체 약이 필요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쓸 수 있는 약 선택지는 제

한적이다. 파킨슨병은 치료제의 선택 범위

가 넓을수록 치료의 질이 높아진다. 열악

한 국내 파킨슨병 치료 환경은 환자뿐 아

니라 의료진에게도 깊은 좌절감을 남긴다

.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에

서도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국내 미도

입 파킨슨 신약 5종 도입을 촉구하는 등 파

킨슨병 치료제의 다양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약물 선택의 폭은 곧 치료의 

질이고 환자의 권리다. 그래서 이미 존재

하고 검증된 치료제의 국내 도입은 매우 

시급하다. 지금 당장 이용 가능한 약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현실적 대안이기도 하다.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은 파킨슨병으로 

진단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 뉴스에서 나

온 사람처럼 파킨슨병으로 오도 가도 못하

고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많아질 것

이다. 당장 선택할 수 있는 약부터 늘리는 

것이 최선의 약물 조합을 위해 고민하는 

의료진과 더 나은 삶의 기대하는 파킨슨 

환자를 위하는 길이다.  

 “파킨슨병”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
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
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
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문의 :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 팀장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교병원

파킨슨병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증상 조절이 중요

한 파킨슨병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중앙

대학교병원 신경과 신 혜원교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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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이

하 다우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8,000선을 

돌파했다. 다우 지수가 처음 10,000을 넘기

기까지는 무려 103년이 걸렸지만, 그 이후 

상승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졌다. 10,000에

서 20,000까지는 18년, 20,000에서 30,000까지

는 4년, 그리고 30,000에서 40,000까지는 불

과 3년 반이 걸렸다. 

이처럼 상승 속도가 빠른 이유는 단순하

다. 10,000에서 20,000으로 오르려면 100% 

상승이 필요하지만, 30,000에서 40,000으로 

가는 데는 33% 상승이면 충분하기 때문이

다. 지수가 높아질수록 같은 숫자만큼 오르

는 데 필요한 시간은 자연스럽게 짧아진다

. 

미디어는 연일 사상 최고치 소식을 전하

며 투자자들의 마음을 흔든다. “지금이라

도 들어가야 하나?”라는 조급함이 생기고

, 이미 투자한 사람은 고점이 아닐까 걱정

한다. 아직 투자하지 않은 사람은 가격이 

너무 비싸 보인다는 이유로 망설인다. 여기

에 “내가 들어가면 꼭 떨어지는 건 아닐까

?” 하는 불안도 따라붙는다. 이런 심리는 

투자자라면 누구나 겪는다. 

1950년 이후 주식시장은 수없이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왔다. 흥미로운 사실

은, 최고점에서 투자한 경우에도 장기 평균 

수익률이 연 10.3%에 달했다는 점이다. 반

면 다른 시점에 투자한 사람들의 평균 수익

률은 11.3%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즉, 운이 좋지 않아 ‘최고점’에서 투자

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산은 결국 성장

해 왔다는 뜻이다. 

작년 주식시장은 30번이 넘는 새로운 최

고점을 기록했다. 오늘의 최고점이 내일의 

최저점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또 다른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단기적인 가

격 움직임에 집착하기보다, 시장에 계속 머

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투자자는 누구나 “내가 사면 떨어질 것 

같다”라는 불안을 느낀다. 실제로, 단기적

으로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역사적 흐름을 보면, 두려움이 

얼마나 짧은 순간인지 알 수 있다.  

통계적으로 하락장은 평균 10개월, 상승

장은 평균 4.5년 동안 이어진다. 결국 시장

은 잠시 흔들려도 장기적으로는 성장 방향

을 향한다. 다우 지수가 48,000을 돌파한 것

도 그 긴 흐름의 결과다. 

투자 전에 꼭 점검해야 할 세 가지 

첫째, 투자 목적에 맞는 위험 조절: 10년 

이상을 바라보는 노후 준비 자금이라면 일

정 수준의 변동성을 감수할 수 있다. 반면 

이미 은퇴했다면 수익보다 자산의 안정성

을 더 중시해야 한다. 

둘째,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자산은 주

식, 채권, 현금으로 나누는 것이 기본이다. 

지난 90년간 주식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 채권은 약 5.5%였다. 채권은 수익률

은 낮지만, 변동성이 작아, 투자자의 상황

에 따라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 

셋째, 분산 투자: 시장의 방향도, 어떤 산

업이 오를지도 미리 알 수 없다. 따라서 미

국과 해외 주식, 대형주와 중소형주, 부동

산 등 여러 자산군에 분산 투자해야 한다. 

채권 역시 단기·중기·장기로 나누어 리

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10년간 미국 주식시장은 연평균 약 

14%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투자금을 약 네 

배로 키웠다. 이런 성과는 시장을 정확히 

맞춘 사람이 아니라, 시장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이 얻은 보상이다. 

주식시장의 역사는 한 가지 사실을 반복

해서 증명해 왔다. 

시장을 맞추려 애쓰기보다, 원칙을 지키

며 꾸준히 투자한 사람만이 주식시장의 높

은 수익을 받는다. 새해를 맞아 제대로 하

는 투자로 우리가 모두 큰 부자 되기를 희

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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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수: 생각에 그치지 말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 보세
요.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할수록 큰 수확이 보장되는 때입니다. ● 

금전: 거칠 것이 없는 시기이니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일 것입니다. 특히 한 우물을 
파면 큰 결실을 얻게 됩니다. ● 애정: 애정 문제에 있어서도 핑크빛 분위기가 감
돌고 있습니다. 약간의 변화로 집안 분위기를 바꿔보세요. 

96, 84, 72, 60, 48, 36년생은 13, 15일 길일. 11, 17일 주의.

쥐띠 |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

● 운수: 세상 그 어떤 일도 누구 때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누구 때문이나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롯이 자신을 위

해서 하는 일을 하세요. ● 금전: 생활의 리듬이 깨지기 쉽습니다.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 애정: 자신도 어찌할 수 없게 변화의 바람
이 불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13, 14일 길일. 12, 16일 주의.

소띠 | 변화의 바람이

● 운수: 아무런 욕심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새로운 일을 
추진해 보세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 금전: 어려

웠던 상황을 극복하게 되면서 금전 운세가 호전됩니다. 횡재 운도 찾아드는 일거양
득의 운세입니다. ● 애정: 어떤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도록 하세요. 뜻
하지 않은 장소에서 뜻밖의 사람과 마주치는 일이 생기겠습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13, 16일 길일. 11, 14일 주의.

토끼띠 | 일거양득의 운세

● 운수: 가족, 친구, 동료 등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
지 못하고 껄끄러운 상태입니다.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기 쉬울 때입니다. ● 금전: 신중히 행동하도록 하세요. 급하게 하는 
행동은 이익을 손해로 바꿔놓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 애정: 쉽게 용서할 수가 없
더라도 미움을 품고 살면 자신의 삶만 힘들어질 뿐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12, 17일 길일. 11, 13일 주의.

범띠 | 신중히 행동하도록

● 운수: 주어진 상황에 만족해야 합니다. 현 상태에서 변화
나 변동은 현실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 금전: 지

나치게 매상을 올리려고 무리하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수입이 떨어집니
다. ● 애정: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심
신의 평화를 얻기 위해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00, 88, 76, 64, 52, 40년생은 14, 16일 길일. 12, 15일 주의. 

용띠 | 휴식이 필요한

● 운수: 기가 상승하니 자신의 위치가 올라가는 때입니다. 
좋은 일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 금전: 이익이나 금전과 관

련된 문제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점점 풀리면서 물질적인 것은 자
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 애정: 가족의 행복만을 생각했을 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11, 15일 길일. 13, 16일 주의.

뱀띠 | 위치가 올라가는

● 운수: 문제를 회피할수록 점점 더 문제 속으로 빠져들기
만 합니다. 침착하게 대처하는 자세와 인내심이 필요한 시점이라

고 할 수 있습니다. ● 금전: 실물수가 있으니 현금이나 귀중품은 될 수 있는 대로 
지니고 다니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얼굴을 마주 보며 하는 대화가 점
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02, 90, 78, 66, 54, 42년생은 12, 16일 길일. 11, 14일 주의.

말띠 | 침착하게 대처하는 

● 운수: 인간관계에서 양보를 많이 해야 합니다.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 아직은 결과가 없고 시도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 

금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좋지만 원만하게 처리하는 데 있어서 승부의 결
정수가 주어질 것입니다. ● 애정: 어떤 상대를 만나더라도 균형적인 생각을 하고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남의 말을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 하겠습니다. 

03, 91, 79, 67, 55, 43년생은 13, 17일 길일. 12, 15일 주의.

양띠 | 양보를 많이 해야

● 운수: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의욕이 떨어지거나 약간의 갈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순간만 잘 참고 넘어가면 좋은 결과를 보

게 됩니다. ●금전: 열매를 보려면 땅에 씨앗을 뿌려서 가꾸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 사람에게 투자하면 얻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애정: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생활의 안정을 깨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05, 93, 81, 69, 57, 45년생은 13, 15일 길일. 14, 17일 주의.

닭띠 | 자신을 잘 다스려야

● 운수: 다음 계획을 목표로 하여 자신의 발판을 확고히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설정을 정확하게 잡

아야 하겠습니다. ● 금전: 마무리 과정에서 망설이지만 않으면 뿌린 만큼 거둘 수 
있습니다. 행동은 신속하게 생각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 애정: 특별한 감정으로 
만나고 있던 사람이 있으면 결혼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때입니다.  

04, 92, 80, 68, 56, 44년생은 12, 14일 길일. 13, 16일 주의.

원숭이띠 | 방향설정을 정확하게 잡아야 

● 운수: 공연히 불미스러운 일에 개입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
의해야 합니다. 특히 순간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

니다. ● 금전: 마음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 일의 성사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급할 때는 도리어 손해로 끝나게 됩니다. ● 애정: 현실에 적응하기가 쉽
지만은 않군요. 연애나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못한 주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6, 17길일. 11, 15일 주의.

개띠 | 순간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 운수: 사업상으로 크게 도움받을 수 있는 후원자와 함께 
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진지한 말을 주고받게 되겠습니다. ●금

전: 판매가 쉽게 이루어지고 투자 관계도 호조를 띠게 됩니다. 당장 큰 이익은 얻을 
수 없더라도 나중을 기약할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 애정: 속 이야기나 인생 넋
두리까지 무리 없이 나눌 수 있는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4, 17일 길일. 11, 16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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